<기조발표_믿음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_추상미

1. 폴란드로 간 아이들 제작기 간증
2. 기조발표_PPT: 킹덤빌더 브살렐

 (1) 장인 브살렐의 정체성

_애굽 신전에서 신전기물을 만들던 장인 브살렐은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징계와 임재를 경험한 후 이스라엘 성막을 짓는 총 감독으로 쓰임 받게 되었다. 
성경 인물 중 가장 예술적 장인에 가까운 인물로써 우리가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다. 
그는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서 받은 후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물, 기물들을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 기물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상징이 담긴 물건들이었다. 
이후에 브살렐에게 하나님은 오홀리압이라는 수제자를 붙여주시고 그들은 예술 장인 공동체를 만들어 제자를 길러내 예배와 작업을 함께 수행했다. 
성경 본문에 보면(출애굽기31:1-5)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브살렐의 정체성_예배자/선지자/연구자/기술자/교육자(출 31:1-5)

(2)이 시대의 브살렐들에게 요구되는 것

_문화예술 콘텐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 복음의 진리로 접근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마지막 때의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은 복음의 진리에 뿌리를 내리고 시대의 통찰을 가진 이들이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영성과 전문성인데, 영성은 시대를 복음 안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고, 전문성은 미학적 표현 능력과 테크닉을 포함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허락하신 것들을 재발견하고 새롭게 명명함으로써 창조에 동참하고 거기로부터 창의성을 길어 올리는 사역을 의미한다. 

(3) 보아스 필름의 지향점_통일성 안에서의 다양성

*모자이크 영성_상처 난 조각들이 모여 질서를 이루며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 성되는 것.
_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의 빅픽처이기도 한, 모든 국가와 인종과 언어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는 그림(요한계시록 7장9-10) 에서 알 수 있듯, 분열되고 갈라져 상처 입은 세상을 하나되게 하는 스토리텔링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보아스 필름은 ‘상처입은 치유자’들로부터 출발한 ‘상처의 연대’ 이야기(기원은 예수님)를 지속적으로 영화로 만들기 위해 구상 중이다. 한국 역사의 격변기, 해방공간등에서 특별히 많은 실화 자료들이 존재한다. 당시의 잘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